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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 검색 기간: 2025.2.7(금) ~ 2025.2.13(목) 

제공일시    2025 2 21 Fri         담당자   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       문의    02 398 7675 

 

글로벌 정책 

1. 또 ‘관세폭탄’ 꺼낸 트럼프 “모든 철강·알루미늄에 25% 부과” 

-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%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9일(현지시간) 

밝힘 

- 무역 상대국에 미국이 받는 관세율과 똑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‘상호관세’를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함 

-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‘철강 쿼터제’ 적용으로 이미 대미 수출 타격이 컸던 국내 철강업계에 또 비상이 걸림 

-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관세 발효 시점은 언급하지 않음 

(머니투데이 2025.2.10) 

 

2. 호주, 희토류 등 중요 광물·수소 생산에 세금 감면 

- 호주가 희토류 등 중요 광물과 그린수소(탄소 배출 없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) 생산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을 

제정함 

- 12일(현지시간) 로이터·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, 전날 호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 

- 이 법에 따라 31가지 중요 광물의 생산업체는 사업별로 최장 10년간 처리·정제 비용의 10%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

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됨 

- 그린수소는 1kg당 2호주달러(약 1천830원)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음 

(연합뉴스 2025.2.12) 

 

3. ‘지속가능·포용적 AI’ 파리공동선언 채택… 미국·영국 빠져 

-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담에서 ‘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에 관한 선언문’이 채택됨. 미국과 영국은 AI 

패권 경쟁 속 자국 이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음 

- 11일(현지시간) 프랑스 엘리제궁은 프랑스와 인도, 독일, 한국 등 58개국과 유럽연합(EU),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회 

등이 회의 폐막 후 ‘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에 관한 선언문’을 채택했다고 밝힘 

- 미국은 예상대로 이날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음. 2023년 AI 안전 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한 영국도 서명에 불참함. 

반면, 중국은 서명에 동참함 

(이데일리 2025.2.12) 

 

 

 
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5021007560310787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212103400084?input=1195m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050006642069864&mediaCodeNo=257&OutLnkChk=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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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정책 

1. 한-호주, 2029년까지 탄소배출 없는 항로 만든다 

- 2029년까지 우리나라와 호주 간 항로가 운송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로 바뀜 

- 해양수산부는 10일 호주 정부와 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다고 9일 밝힘 

-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△녹색해운항로 구축 △IMO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

대응 △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 △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함 

-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는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·기술적·제도적 타당성 

연구 및 로드맵 수립,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 공동 이행 등을 통해 2029년 시범 운항에 들어갈 예정임 

(이투데이 2025.2.9) 

 

2.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%p 상향… ‘K칩스법’ 기재위 소위 통과 

-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보다 5%포인트(p)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‘K칩스법’이 

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함 

-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함 

- 이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및 

중견기업 각각 15%, 중소기업 25%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20%, 중소기업 30%로 높아지게 됨 

(헤럴드경제 2025.2.11) 

 

3. 산림청, 2030년까지 부탄 6개 지역 산림 복원… 축구장 250개 규모 

-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겜 세링 부탄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흡수 

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힘 

- 산림청은 지난 2022년 부탄과 국제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강화를 

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했음 

- 산림청은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취약해진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국제 협력사업인 ‘취약 

산림생태계복원(SAFE) 이니셔티브’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부탄의 6개 지역에 약 179ha(축구장 250개 해당) 규모의 

산림을 복원할 계획임 

- 임상섭 산림청장은 “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진 

산림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”고 밝힘 

(뉴스1 2025.2.12) 

 

 

 

 

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443511
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417438?ref=naver
https://www.news1.kr/local/daejeon-chungnam/56877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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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기업 

1. MS, 400MW 태양광 발전소 가동… 지역 경제·환경 기여 나서 

- 에너지 전문 매체 파워테크놀로지는 11일(현지시간) 마이크로소프트(MS)가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소 3곳을 

가동에 나서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발 나아갔다고 전함 

- EDFR과 협력해 설치한 이번 발전소는 총 3곳으로,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 2곳을 더해 총 5개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

발전소를 가동함 

- MS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과 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(PPA)를 통해 389메가와트(MW) 

용량의 전력을 구매함 

(AI타임스 2025.2.12) 

 

2. 프랑스 광산기업 에라메, 칠레 리튬 개발사업 진출 

- 프랑스 광산기업 에라메(Eramet)가 칠레 리튬 개발 사업에 본격 뛰어듦. 글로벌 리튬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

가운데, 에라메는 리튬 자원 개발을 통해 입지를 강화할 방침임 

- 캐나다 광산기업 ‘리튬 칠레(Lithium Chile)’는 지난 10일(현지시간) 에라메와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. 

에라메는 칠레 라마라 지역의 ‘몰리 베르디(Molle Verde)’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게 됨 

(더구루 2025.2.12) 

 

3. 중국 배터리 ‘공룡’ CATL, 50억달러 규모 홍콩증시 상장 추진 

-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소 50억달러(약 7조2600억원)의 

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(현지시각) 보도함 

- 소식통에 따르면, 이번 주 내에 상장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, 이르면 12일까지 서류가 제출될 수 있다고 함 

- CATL의 홍콩증시 상장은 최근 몇 년간 침체됐던 홍콩 주식 자본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

(글로벌이코노믹 2025.2.11) 

 

4. 니콜라, 파산신청 임박 

- 한때 포드(Ford)보다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‘제2의 테슬라’로 주목받던 수소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(Nikola)가 파산 

보호 신청을 앞둔 것으로 나타남 

- 6일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, 니콜라가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매각이나 

구조조정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함 

(아틀란타조선 2025.2.8) 

 

 

https://www.aitime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7933
https://www.theguru.co.kr/news/article.html?no=83172
http://www.g-enews.com/ko-kr/news/article/news_all/202502111335593927e250e8e188_1/article.html
https://atlantachosun.com/news/407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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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기업 

1. 한전·두산에너빌리티, 사우디 가스복합발전 건설 사업 ‘본격 착수’ 

-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본격 착수함 

- 지난달 전력구매계약(PPA) 체결과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며 사업을 본격화함 

- 에너지 다각화를 내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‘비전 2030’을 기회로 삼아 사우디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 

- 한전은 작년 11월 사우디 전력공사(SEC), 현지 최대 민자발전사인 ACWA파워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가스복합발전 

사업을 수주함. 1.9GW 규모 복합발전소 2기를 지음 

- 사업비는 1기당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며, 발전소 건설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함 

(더구루 2025.2.10) 

 

2. 中 추격 빨라지자… 삼성, 시안공장 9세대 낸드로 확 바꾼다 

-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286단(V9·9세대) 낸드플래시로 공정을 전환함. 낸드 시황 악화로 인한 기술적 감산과 

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됨 

- 11일 업계에 따르면, 삼성전자는 올해 시안 공장 일부를 286단 낸드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. 상반기 

중 286단 낸드 공정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를 반입해 월 2000~5000장 규모의 라인을 하반기까지 구축할 것으로 알려짐 

(서울경제 2025.2.11) 

 

3. ‘호랑이 굴’ 가는 OCI홀딩스,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 추진 

- OCI홀딩스가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에 나섬 

- OCI홀딩스는 IR 자료에서 “OCI테라수스의 비중국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, 셀, 모듈로 이어지는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 

수직계열화 구축을 논의 중”이라며 “이에 대한 첫 단계로 글로벌 파트너사와 셀 생산 합작법인을 준비 중”이라고 밝힘 

(에너지경제 2025.2.11) 

 

4. LX인터 “인니 니켈 광산 더 산다” 

- LX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을 추가로 매입하고 구리 광산을 처음으로 사들이겠다고 7일 실적 

콘퍼런스콜에서 밝힘 

- LX인터내셔널은 자원 사업에서 석탄 생산과 판매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데, 앞으로는 니켈과 구리 등 유망한 

광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한 것임 

- LX인터내셔널은 니켈 생산량을 지난해 183만t에서 2028년 370만t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

(한국경제 2025.2.7) 

 

 

https://www.theguru.co.kr/news/article.html?no=83017
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GOXGVRHA7
https://www.ekn.kr/web/view.php?key=20250210026304184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5020712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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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 검색 기간: 2025.2.7(금) ~ 2025.2.13(목)​
 

제공일시    2025 2 21 Fri         담당자   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       문의    02 398 7675 

   

EU, CBAM 대상 기업 80%에게 탄소 국경세 면제 고려 

- 유럽연합(EU)이 내년 탄소국경세(CBAM) 적용을 앞두고 EU 기업의 80% 이상의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 

6일(현지시간) 로이터통신,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보도했음 

-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 웝크 훅스트라는 “집행위의 분석 결과,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기업 중 상위 20%가 전체 

배출량의 97%를 차지하는 것을 발견했다”라고 밝혔음. 그는 “이번 조치가 기후 목표의 중요성을 줄이는 데 아무런 

도움이 되지 않지만, 대륙 전역의 다양한 기업들이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했음 

- 이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EU 내 20만개 기업 중 최대 18만개 기업이 더 이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됨 

- 훅스트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“CBAM을 최대 수입업체로 제한하고, 대부분 기업이 규정 준수 비용과 수수료를 

들이지 않도록 하길 원한다”라고 말했음. 이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EU의 노력으로 여겨짐 

- 그동안 EU와 무역 중인 전 세계 기업들은 탄소국경세와 관련해 수많은 보고서와 자료를 준비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

호소해왔음.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(ETS)를 운영하지 않거나,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의무가 없었기 

때문임 

- 실제로 지난 3월 보고된 바에 따르면, 독일과 스웨덴에서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의 10%만이 작년에 보고를 완료한 

것으로 알려졌음. 특히 세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미국이나 인도와 같은 무역 상대국은 EU의 탄소국경제도라는 

시스템을 강력히 비판했음 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CBAM 시행 타임라인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 누차 강조해왔음. 이후 EU는 지난 11월 철강 

및 알루미늄 분야와 같은 탄소 집약적 부문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옵션을 

모색하기도 했음 

- 그러던 와중에 이와 같은 기업 80%에게 탄소국경세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임. EU 관계자들은 “이번 개혁의 

목적은 EU 기업을 돕는 것이지, CBAM의 영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”라고 주장했음. 수입품의 95% 이상이 여전히 

적용된다는 게 이들의 말임. 그들은 또한 “CBAM을 통해 국가가 자체적인 탄소거래시스템을 시행하도록 설득할 수 

있기를 바란다”고 덧붙였음 

- 훅스트라는 이와 관련해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 대다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음. EU는 “역내 경제 성장과 투자를 

촉진하고 미국 및 중국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25%, 중소기업의 경우 35%까지 줄이겠다”고 약속한 

바 있음 

- 올해 훅스트라는 시멘트, 알루미늄, 전기 및 수소에 적용되는 CBAM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수행할 예정임. 유리, 

세라믹, 펄프, 종이 및 벌크 화학 물질과 같은 다른 부문으로 확장될 수 있음. 그는 “우리는 범위를 주의 깊게 살펴볼 

것”이라고 전했음 

(임팩트온 2025.2.8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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